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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시청 견학이니까 코펜하겐 시청

의 조직, 기능, 역할,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이드는 덴마크

와 코펜하겐의 신화와 문화 전통

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

를 이어 나갔다. 19세기 고풍스런 

건물 안에서 곳곳에 새겨져 있는 

상징들을 살펴 나가다 보니 노교

수에게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의장석 가까이 

다가갔다. 나무로 만든 큰 의자에 염소 두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북구 신화에 나오는 신 토르(Thor)의 상징입니다. 

신화 속에서 토르는 두 마리 염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

닙니다. 그렇게 태양을 따라 도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해가 지면 염소를 잡아 먹고 땅에 묻지요. 해가 

뜨면 염소가 다시 살아나 토르는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무적 망치를 휘두르는 금발 머리 미

남 토르가 생각났다. 덴마크 신화 속에서는 염소 마차를 

타는 소박한 신인데 할리우드로 가서 완전히 화려한 이미

지로 바뀌었구나! 

“로키(Loki)는 심술궂은 신입니다. 덴마크 농부의 아들 

찰(Thialfi)에게 토르가 먹고 남은 염소 뼈를 부러뜨려 골

수를 먹으면 힘 센 남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꼬드겼습니

다. 찰은 꼬드김에 넘어가 몰래 염소 뼈를 부러뜨려 골수

를 먹고 땅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염소가 살아났는

데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토르가 진노해서 찰을 벌 주고 

염소는 다시 온전해 집니다. 덴마크 속담에‘정말 그렇게 

믿으면  믿는 바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가서 뼈를 부러

뜨려라’고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쓰는 표현이

죠.”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다. 

28.  토르와 오딘
덴마크 사람들의 현대 언어에 북

구 신화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사

실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런데 말입니다.”크리스토퍼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이야

기를 계속 한다.“일전에 보수 작

업을 하려고 의장석 앞 연단 밑을 

뜯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염소 뼈가 나와서 모두 깜짝 놀랐

죠!”러시아 커플과 우리도 깜짝 

놀라“정말이요?”하고 감탄했다. 누가 묻었을까? 누가 그

랬던 신화 속에서처럼 염소 뼈를 묻음으로써 태양이 변함

없이 떠오르며 이 사회의 평화와 안녕이 지속되기를 바랐

던 것이 틀림없다. 코펜하겐 시청 견학은 점점 더 신화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우리는 회의실 견학을 마치고 다시 이층 복도로 나왔다. 

크리스토퍼 할아버지가 회의실 문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을 가리켰다. 대리석 문틀 위에 아름답게 장식된 하얀 대

리석 부조 천장 밑으로 색이 바래진 벽걸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북구 신화 최고의 신 오딘 (Odin)입니다. 말을 타

고 불마차를 끌며 옆에 함께 날아가는 두 마리 새와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는 기억을 뜻하는데 한 마리는 가까

운 기억을,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깊이 묻혀진 기억을 의미

합니다. 오딘은 끊임없이 기억과 이야기하며 갑니다.”  

원래는 선명한 청색이었을 것이나 이제는 바래서 희미하

게 변해버린 벽걸이 그림 속 오딘의 이미지는 코펜하겐 시

청 건물에 담긴 모든 함의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첨단 현

대 세계 속에서 지상 최고의 복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덴마크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면면히 살아 있는 수

천 년 신화와 전통의 현현이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

며 기억하고자 하는 그들 의지의 표상이기도 했다. 


